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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-133 가래나무 활 

가래나무로 만든 활로, 통나무의 껍질을 깎고 전체적으로 옻칠을 하여 완성했습니다. 

화살(N-134, N-135, N-136)과 더불어 쇼토쿠 태자가 모노노베노 모리야와의 전쟁에

서 이 활을 사용했다는 전승이 12세기 전반에 이미 성립되었습니다. 

 

N-134 구멍이 여섯 개 난 우는살 

우는살은 화살의 한 종류로, 쏘면 큰 소리를 내며 날아갑니다. 화살 끝에 구멍을 여

섯 개 낸 뿔로 된 깍지와 큰 삼각형 화살촉을 달고 시위에 활을 거는 부분인 오늬는 

상아로 만들었습니다. 화살대는 모두 곧은 대나무로 만들었으며 매우 얇게 옻칠했습니

다. 

 

N-135 화살 

화살촉의 날이 무딥니다. 이타쓰키라고 하는 형식의 화살로 연습 등에 사용했습니다. 

끝부분에 지름 1.6cm 정도의 뿔로 만든 절굿공이 모양 화살촉을 달았는데 이 화살촉

에는 깊은 홈이 파여 있어서 이 홈에 끌 모양의 화살촉을 끼워서 사용했습니다. 

 

N-136 뾰족화살 

다섯 자루 모두 같은 형태의 작은 삼각형 화살촉을 달았습니다. 화살대의 앞부분과 

뒷부분 주변에는 검은 옻을 칠하였고, 소량의 금분을 뿌렸습니다. 또한 화살대의 뒷부

분에는 화살깃을 세 개 붙인 흔적이 보입니다. 

 

N-139·N-140 항아리 모양 등자 

N-139·N-140부속: 교구가 부착된 심엽형 말띠드리개 

등자는 말에 올라탈 때 발을 디디는 말갖춤으로 안장의 양옆에 늘어뜨려 사용합니다. 

철제품으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옻칠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교구가 부착된 심엽형 

말띠드리개는 등자와 한 세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

 

N-141 톱 

자르는 톱니가 달린 절단용 톱(가로로 자르는 톱, 요코비키)입니다. 두꺼운 톱날로 

보았을 때는 실용품인지 의례용인지 분명하지 않지만, 낫(N-142)과 더불어 이러한 종

류의 도구로서는 현존하는 것 중 가장 오래된 유물로 보입니다. 

 

N-142 낫 

날의 모양이 초승달 형태인 낫입니다. 호류지 오층탑의 상륜 하부에는 이 유물과 유

사한 낫이 피뢰용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호류지의 전승에 따르면 쇼토쿠 태자가 호류지

를 건립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.  

 

 

 

 



N-137 채색 그림 화살통 

화살의 화살촉을 밑으로 향하게 세워 수납하는 용구입니다. 지금은 심하게 벗겨진 

상태이지만 표면에 운간 채색(繧繝彩色: 동일 계통의 색을 옅은 색부터 진한 색 순서

로 칠하는 방식)으로 꽃무늬 등을 그린 듯합니다. 호류지의 전승에 따르면 화살들

(N-134~N-136)을 넣는 데 쓰였다고 합니다. 

 


